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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 하느님은 얼마나 좋으신가!” 

 

쥴리 성녀의 이 말씀은 마리아 아델린드 수녀의 모토였다.  

마리아 아델린드 수녀는 여섯 남매와 함께 종교적인 부모의 집에서 성장했다. 1948년에 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바딩홀트에 있는 직업 학교에 다녔다. 아델레는 한도르프 빈첸츠베르크의 견습 

요리사가 되었고 거기서 노틀담 수녀들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경험을 쌓게 된 

것도 한도르프에서 였다. 당시 분원 책임자인 마리아 메다르디아 수녀는 평가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아델레를 전적으로 만족스러워 했다. 품행도 완벽했으며 

부지런했고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델레는 1962년 우리 수녀회에 입회를 청할 

때까지 이 증서를 가지고 다른 가사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입회 

후 착복하면서 마리아 아델린드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수도복을 빨리 만들 줄 아는 특별한 재능이 분명해졌다. 1964년 첫 서원 후 수녀에게 이 소임이 

주어졌다. 수녀는 큰 병으로 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까지 코스펠드, 뷔렌, 알렌, 노툰의 

립프라우엔슐레 재봉실에서 일했다. 2007년, 수 시간 지속된 수술로 다리 하단을 절단했다. 

당뇨로 인해 치유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병원에 오래 머물게 되었다. 마리아 아델린드 

수녀는 의족을 받고 퇴원하여 안넨탈 수녀원으로 들어왔다. 이 힘든 시기 동안 조카들과의 

접촉은 큰 힘이었다. 안넨탈 수녀원에서는 재봉실에서 작은 소임을 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걷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그래서 살루스로 옮겨왔으며 우리 

협력자들에게서 전문적 간호와 지원을 받았다. 마리아 아델린드 수녀는 이제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다. 우리는 수녀가 말하듯 “작은 성가대 공간” 자리로 미소를 띠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여러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곤 했는데 특히 묵주기도를 했다. 

수녀는 “이제 기도가 내 사도직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 와서 나를 방으로 데려가 줘요.”라고 

말하곤 했다.  

특별히 수녀의 마지막 몇 달간은 고통과 불안으로 점철되었다. 개인적으로 말을 걸고 동료 

수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불안을 견디고 잠시 잊어 버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마지막 며칠 

동안은 코로나 격리로 인해 방을 떠날 수가 없었다. 살루스와 사회 봉사 협력자들이 기울이는 

작은 주의가 수녀에게 기쁨의 순간이 되었다. 3월 2일, 마리아 아델린드 수녀의 격리가 끝난지 

하루만에 간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좋으신 하느님께서 수녀를 고향의 영광속으로 불러가셨다. 

마리아 아델린드 수녀는 긴 고통의 여정을 마치고 목적지에 다다랐으며 우리는 이제 수녀가 

자신의 온 삶을 바쳤던 좋으신 하느님의 손 안에서 안전함을 안다.  


